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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를 사모합니다.

1 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
2 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

는지라 
3 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

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
4 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

으라 
5 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

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
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

  _누가복음 5장 1~6절 

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오

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

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.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

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많은 물

고기를 잡았습니다. 베드로는 밤새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

말씀에 한 번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.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. 하지

만 오늘은 순종 이전에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. 

 

1.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.

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

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_눅 5:3 

‘배에 오르시니!’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습니

다.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. 이 놀라운 구원의 은

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. 

 



오늘의 기도제목 (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-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              -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   

-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

2. 다시 고기잡이를 나간 것이 은혜입니다.

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

지라 _눅 5:2

밤새 어업을 마친 고단한 어부가 그물을 씻고 다시 고기잡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

운 일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으

며 고단한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나간 것이 은혜입니다.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지만, 

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. 베드로는 고단한 중에 바다를 향해 다시 나아갔습

니다.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. 

 

3. 그물을 내린 것이 은혜입니다.

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

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

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

_눅 5:4~5

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의 어업 방식은 던지는 투망이기에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은 

적당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시고 베드

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. 베드로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간 것은 전적인 하

나님의 은혜입니다.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새벽,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

모든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

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

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
